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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Mother’s Self-Accepta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erceived Experience of Supporting Autonomy by One’s 

Original Parents and Emotion Coaching Parenting

  Lee Ji Yeon

  Advisor : Prof. Oh, Ji Hyun, Ph.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self-accepta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erceived experience of supporting autonomy by one's 

original parents and emotion coaching parenting. The survey was conducted on 

mothers raising infant children located in South Korea. The questionnaire 

includes the mother's perceived experience of supporting autonomy by one's 

original parents, self-accepta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motion coaching parenting.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7 and 

SPSS Macro version 4.1 to verify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self-accepta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erceived experience of supporting autonomy by one's 

original parents and emotion coaching parenting.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perceived experience of supporting autonomy 

by one's original parents, self-accepta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motion coaching parenting were correlated with each other. Second, 

self-accepta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erceived 

experience of supporting autonomy by one's original parents and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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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ching parenting. Thir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erceived experience of supporting 

autonomy by one's original parents and emotion coaching parenting. Fourth, 

self-acceptanc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quen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perceived experience of supporting 

autonomy by one's original parents and emotion coaching parenting. Based on 

th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 : mother's perceived experience of supporting autonomy by one's 

original parents, self-acceptanc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motion 

coaching p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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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보편적인 부모의 바람 중 

하나일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쁨을 얻지만, 동시에 올바르게 양육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경험한다. 특히, 현재에 이르러 여성의 사회 진출과 청년들

의 경제적 압박 등으로 인한 비혼 및 만혼으로 인구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한 가정당 자녀를 한 명 이상 낳지 않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통계청, 2021). 또

한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로 변화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자녀에 대한 과보호 및 통제가 증가했다고도 해석해볼 수 있다(주정현, 

2004).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개인주의, 무한경쟁사회 등의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녀의 학업이나 능력 향상에만 집중된 양육을 보이는 부모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서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사회 안에서 유능감을 느끼는 

데에 기초가 되며, 정서를 잘 조절하는 아동의 사회성과 학업수행능력 등이 그렇

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우수하다고 하였다(Katz & Gottman, 1997; Calkins & 

Keane, 2004). 따라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주양육자로서, 

자녀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임해영, 문혁준, 

2007). 어머니는 자녀가 자라는 동안 광범위한 자극을 제공해주며(박성덕, 서연

실, 2016),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배운다(노서연, 2003). 정

서 사회화 모델에 따르면 자녀는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학습하고(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부모가 자신의 정서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정서표현이 어

떤 결과를 야기하는지 경험한다고 하였다(Dunn, Brown, & Bearsall, 1991). 자녀

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 및 정서표현신념(노지

영, 정윤경, 2010), 정서조절전략(배주희, 2011), 정서지능(이지선, 정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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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사회적 유능감(김진영, 홍상욱, 2022) 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아기 자녀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어

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태도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정서관련 양육태도 중 하나로 감정코칭 양육태도가 주목받고 있다. 감정코

칭 양육태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제공하는 실제적인 양육방식이라고 보고

된다(박유정, 2008). 감정코칭 양육태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의 감정에 

반응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특히 자녀의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

을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치역할을 하는 양육태도로 정의된다

(Gottman, 남은영, 2007). 감정코칭형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모두 

수용하고 인정하며, 감정표현을 지지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은 제한하고 자녀의 감

정조절 방법과 적절한 분출구를 찾는 방법을 가르치어 부정적 감정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감정코칭 양육태도는‘코칭’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의미처럼 인본주의적 이론과 

밀접하다(최미숙, 2019). 코칭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이 지닌 문제의 해결책은 그 사람의 내부에 있다는 믿음에서 기인한다. 코칭

을 하는 사람이 답을 내려주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코칭을 받는 사람이 스스

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것이 코칭의 기본철학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반응인 감정코칭형 양육이 주목받

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감정코칭 부모훈련 프로그램

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을 중점으로 진행되었으며(김미애, 2014; 박연주, 2013; 김

종남, 2012; 이규연, 2012; 서유리안나, 2010), 어머니의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감정코칭 양육

태도를 예측하는 개인 내적 요인을 탐색하고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통합적인 

모형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전생애적 관점(life span perspective)과 생태학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Luster & Okagaki, 1993), 어렸을 때의 경험을 비롯하여 현재 가족관

계 등 다양한 요인들의 누적효과나 매개 또는 중재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

작하였다(송수진, 2015 재인용). 어머니는 주 양육자이자 자녀와 가장 밀접한 관

계를 맺는 대상이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경험이 양육

태도에 전이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elsky & Vondra, 1993; Neppl, C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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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ramella, & Ontai, 2009). 그 중 원부모의 자율성 지지 경험은 어머니의 긍정

적인 양육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권영임, 2011; 성미혜, 주경숙, 2007; 이진

선, 정문자, 2007; 전주혜, 박정윤, 김양희, 장영은, 어성연, 2010; 하민경, 

2019; 장영심, 조영심, 2014). 자율성 지지란 인간의 기본심리욕구 중 하나인 자

율성을 충족시키는 양육방식으로서, 자녀의 자기주도성을 격려하고 선택권을 줌으

로써 자녀가 하고자 하는 일과 선택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Grolnick, Ryan, & Deci, 1991). 자율성 지지는 개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이자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구자은, 2000). 또한, 자율

성을 지지 받은 개인은 심리적 자원이 많으며, 강점을 활용하고, 능동적이고 독립

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Ryan & Deci, 2000; 한동현, 서영정, 조영아, 2019; 

Schaefer, 1959).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자율성은 지지하되 부모가 한계를 설정해

주어 자녀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

한다(문경용, 2023). Joussmet 외(2008)은 자율성을 지지할 때는 요구할 행동에 

대해 기본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감정을 이해해야 하고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능동성은 격려하되 통제적인 말과 행동은 줄여야 함

을 강조하였다.

  정은미와 김리진(2022)은 원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어머니가 감정코칭 양육태도

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수임을 밝혔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원부모의 자율성 지

지 경험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예를 

들면, 권영임(2011)의 연구에서는 원부모의 자율성 지지 경험은 온정적인 양육태

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미혜와 주경숙(2007)은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동기 때 원부모로부터 자율성을 지지받았을수록 자신의 자녀에게

도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독립성을 지지받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

정적인 양육태도를 적게 보이는 반면(이진선, 정문자, 2007), 합리적인 지도와 적

절한 한계설정 등 온정적인 양육을 보인다(전주혜, 박정윤, 김양희, 장영은, 어성

연, 2010; 장영심, 조영심, 2014; 하민경, 2019). 따라서 원부모의 자율성 지지 

경험이 많은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이러한 긍정적 자원을 사용하

여 감정코칭 양육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원부모 경험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주로 자녀가치

(신건호, 심혜숙, 2018), 부모성찰(최아영, 2017), 결혼만족도(장은주, 2018) 등 

인지적 차원의 요인을 매개로 한 연구가 수행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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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자기

수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기수용은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 걸쳐 논의되어 온 개념이자 Rogers의 인간중

심상담의 핵심 개념으로서 자신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까지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김사라형선, 2005). 

자기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인지적˙정서적 안녕감이 높아지고, 자신에 대

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지각을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적인 심리적 기

능을 가지며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타인까지 수용하여 긍정적인 대인관

계를 형성하는 반면, 자기수용 수준이 낮은 개인은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

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Carson & Langer, 2006). 자기

수용 수준이 높은 부모는 보다 높은 정서인식명확성을 예측하기 때문에(김유빈, 

이영순, 2021; 류지희, 이승연, 2020; 한명희, 2006), 자녀와 부모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자녀의 현

상학적 장(phenomenal field)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며, 감정의 반영과 명명화를 

통해 자녀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

다. 다시 말해, 원부모에게 자율성을 지지받았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는 자신의 내

적 세계를 자유롭게 탐색하는 기회를 충분히 얻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확

인하고, 타인의 가치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며 자신의 내적 가치에 맞

추어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기수

용은 어머니가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과 자녀의 

감정을 왜곡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기수용은 감정코

칭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의 자율성 지지 경험, 자기수용, 감정

코칭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 역할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긍정심리자본은 최근 긍정심리학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과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 희망

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다. 이 네 가지 요인은 모두 업무나 목표달성을 

위한 인지 및 동기부여 경향과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Luthans et al., 

2007). 부모의 긍정심리자본은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며, 교육과 양육

에서 전문성과 만족감을 향상시킨다(조윤서, 2014). 또한, 고영남(2019)은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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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심리자본이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유의한 선행변수임을 밝혀

왔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

해 지지적인 반응을 보이고, 갈등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공격적인 대처 행동을 적

게 보이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가지며,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한계설정을 

보이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자녀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는 등의 양육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양다솜, 2020; 김지영, 2008; 심순

애, 2007; 원영숙, 2009). 이는 어머니가 원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상황에서도 개인 내적 자원이 충족될 경우 높은 수준의 감정코칭 양육태도로 나타

날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가 원부모로부터 자율성을 지지받았다는 

경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욕구, 정서, 소망, 신념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이찬희, 조영아, 2015). 

즉, 자신의 감정과 행동, 정체감 등에 대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받으며 자

신을 스스로 긍정하고, 본연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자기수용이 높으면 우울이 감소되고 자아탄력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Besser & Davis, 2003). 또,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으며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Chamberlain & Haaga, 

2001). 이지련(2020)은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자아탄력성 관계에서 자기수용이 부

분매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자기수용이 높은 어머니는 삶에서 경험하게 

될 무수한 선택들에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도전하며, 실패하더라도 좌절이나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회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자기

수용은 목표달성을 위한 인지상태와 동기부여 경향을 적절히 설명해주는 상위개념

인 긍정심리자본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이 자기수용을 높이고, 긍정

심리자본 수준을 향상시켜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모형을 예상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경험과 정서 관

련 양육태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왜, 어떻게’관련 되어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 모형 검증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유아기 자녀의 건강

한 정서 발달을 위해 자녀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원부모 경험으로부터 개인 내적 자원을 거쳐 다시 자녀에게 향하는 양육태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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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경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가정과 관

련된 변인인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이 사회 변인인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 내적 변인인 자기수용과 긍정심리자본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감정코칭 양육태도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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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자기수용은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

육태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은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3

  어머니의 자기수용과 긍정심리자본은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

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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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

육태도

1. 감정코칭 양육태도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보편적인 태도를 뜻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존중감(박희정, 2009; 정계련, 2008), 자아정체감(공계숙, 2005; 이선

화, 2003), 성격(양계희, 2011; 이강옥, 이미현, 한복환, 2009)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양육태도는 포괄적이고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

에 자녀에게 표현하는 정서적 반응까지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

존 양육행동의 하위요소는 정보, 기술, 의사소통방식으로 구성되어 보다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정서관련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관련 신념, 정서 반응 및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오지현, 최아영, 

2018).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들은 자녀의 슬픔, 분노, 두려

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는데 초점을 두기 보다 단순히 자녀에게 따뜻한 

행동을 보인다. 또한, 성취에 대한 격려를 주로 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격려 

및 인정의 표현은 자주 하지만 정서와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은 

제시하지 못한다(김소라, 2016, 재인용). 이에 비해 감정코칭 양육태도를 지닌 부

모는 부정적인 정서를 인정해주고 이를 자녀와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진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Gottman et al., 1996).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유아기와 아동기 자녀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정서 관련 양육태도이다(Eisenberg, Cumberland, & Spinard, 1998). 부

모가 본인의 정서를 자녀에게 표현하고 자녀의 정서 반응에도 반응하며 자녀와 정

서적인 대화를 나누는 태도인 정서관련 양육태도에 주목할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

었고,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자녀의 정서표현 양가성 및 정서표

현신념(노지영, 정윤경, 2010), 정서조절전략(배주희, 2011), 정서지능(이지선, 

정옥분, 2002), 사회적 유능감(김진영, 홍상욱, 2022) 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정서관련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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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Gottman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반응하는 양육유형을 축소전환형

(Dismissing), 억압형(Disapproving), 방임형(Laissez Faire), 감정코칭형

(Emotion Coaching)으로 분류했다(Gottman et al., 2007). 첫 번째, 축소전환형

(Dismissing)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최소화하고 다른 곳으

로 관심을 돌리며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도록 격려한다. 자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기분을 전환시키려는 방략만을 사용한다. 부모가 축소전환형의 양육태도를 사용했

을 때, 자녀는 부정적 감정은 보상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 떼쓰는 아이로 

성장한다. 또한, 감정 해결 방식과 감정 조절 방법을 학습할 수 없게 되어 사회성

에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감정이 비정상적인가 의구심을 가지는 등 신뢰하지 못하

게 되어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진다.

  두 번째, 억압형(Disapproving) 부모는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축소전환형의 부모와 비슷하지만 꾸짖거나 훈계로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억압형 부모는 바른 기준이나 옳은 

행동만을 강조하고 때로는 행동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자녀의 감정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등 감정표현에 대해 처벌적인 반응을 보인다. 또한, 감정은 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자녀의 복종에도 관심을 가진다. 부모

가 억압형의 양육태도를 사용했을 때, 자녀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

고 성장할수록 분노와 공격성 등 부정적인 감정이 커진다. 즉, 감정을 인정받지 

못해 자존감이 낮으며 반항적인 성향이 두드러질 수 있고 감정을 억압하는 경험 

외에 조절해보는 경험을 갖지 못하여 자율성이 저하되는 등 수동적인 모습이 나타

난다.

  세 번째, 방임형(Laissez Faire) 부모는 자녀의 감정은 수용하지만, 행동에 대

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감정에 관해 가르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 

즉, 지나친 관대함으로 적절한 한계가 없으며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에 관한 해결

을 돕지 않는다. 부모가 방임형의 양육태도를 사용했을 때, 자녀는 부모를 불신하

여 반복하여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감정이해 및 해결을 하는 경험이 부족하여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또래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고집이 세

고 비타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네 번째, 감정코칭형(Emotion Coaching) 부모는 방임형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감

정을 수용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하며 현재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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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자

녀가 감정을 표현할 때 이를 비생산적으로 여기지 않고 인내심을 보이며 자녀의 

미세한 감정도 예민하게 포착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공감하여 안도감을 느끼

게 해주고 행동에는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주는 감정코칭형 양육태도를 사용할 때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게 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며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감정코칭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조절

(오지현, 김지윤, 2017), 감정인식 및 조절(박찬옥, 황지영, 2019)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위의 네 가지 정서 관련 양육태도는 부모의 상위정서(meta-emotion), 즉 부모가 

정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축소전환형

(Dismissing)은 자녀의 감정이 비합리적이고 부정적 감정은 해로운 것이며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되려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또한, 감정에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등 옳고 그름이 있다고 여기며 부모 자신조차 부정적인 감

정을 불편해하여 직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감정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지 못한다. 억압형(Disapproving)은 부정적 감정을 그릇된 성격으로 인해 생겨

나는 것으로 여기며, 부정적 감정은 그 자체로 비생산적이고 부모를 조종하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방임형(Laisseez Faire)은 감정을 분

출하는 자체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생각과 함께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경험

할 때 이를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며 부모는 위로 외에는 해줄 것이 

없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감정코칭형(Emotion Coaching)은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

을 표출하는 상황을 곧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기회로 여기고, 자녀의 감정을 파악

하고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공감, 경청, 감

정조절 등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감정코칭에 주목하였다. 감정코칭 양육

태도란 감정을 삶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녀의 모든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에는 분명한 제한을 두고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바람직한 방

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양육태도를 말한다(황영진, 2023; 최성애, 조벽, 

2012). 감정코칭 양육태도는 ‘코칭’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인본주의적 이

론에 근접하고 있다(최미숙, 2019). 코칭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

이 있다는 믿음과 그 사람이 지닌 문제의 해답은 그 사람의 내부에 있다는 믿음에

서 시작되었다. 코칭을 하는 사람이 먼저 답을 주거나 가르치려 노력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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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코칭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동반자 역할을 하

는 것이 코칭의 기본 철학이다. 

  Gottman의 감정코칭 양육태도는 Ginott의 인본주의 부모교육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감정코칭형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모두 수용하며 인정

한다. 특히 자녀의 감정 중 분노˙슬픔˙두려움 등을 부정적인 감정까지 수용하고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치 역할을 하는 양육태도

이며(박지영, 2014; Gottman, 남은영, 2007), 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은 제한하고 자녀의 감정조절 방법과 적절한 분출구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부정적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끈다. 요컨대, 감정코칭 양육태도는 다

른 유형의 정서 관련 양육태도와는 달리 애정-수용, 통제-거부 등에 그치지 않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부모가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

다. 

  자녀 양육에 부모가 길잡이로서 기능함은 Vygotsky 이론의 개념 중 하나인‘비

계 설정(scaffolding)’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는 자녀의 수준에 맞는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가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하여 자녀가 자신

의 성공을 본인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감정을 

가르침에 있어 감정코칭 양육태도는 부모가 견지해야 하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박연주, 2013).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부모가 처벌적이고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수록 자

녀의 또래수용도가 낮았던 반면, 부모가 자녀의 감정 표현을 격려하고 정서에 초

점을 두는 반응을 보일수록 또래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강희연, 강문희, 1999). 

유인숙(2015)은 그림책을 활용한 감정코칭 부모교육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태도를 향상시키고, 비지지적 반응은 감소시켰으며, 프로그

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은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이지은

(2014)은 3-5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많을수록 유

아의 정서조절이 증가한 반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

응이 많을수록 정서조절이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한편,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며 편도체가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를 통제하는 핵심 부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장현갑, 1997).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조금씩 발달하는 대뇌피

질과 달리 편도체는 출생할 때부터 이미 성숙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유아기부터 

정서 경험이 바르게 각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김명찬, 2016). 즉,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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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처벌적 반응은 정서 강도를 더욱 가중시키며, 자녀의 

기억 속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또 다른 정서상황에서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더 강도 높게 경험하게 할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정서적 성장에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감정코칭 양육태도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아이

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주는 동시에 부모 자신의 감정도 인식해야 한다. 2

단계는 아이의 감정적인 순간을 친밀감 형성과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것이다. 3단

계는 아이의 감정을 설명할 단어를 함께 찾아 이름을 붙여주며 아이가 자신의 감

정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4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들어주고 대화하며 공감하는 것

이다.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모두 공감해주고, 적절한 질문과 태도로 아

이가 자신의 감정을 잘 묘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 5단계는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고 행동에 한계를 설정해주는 단계이다. 대화를 통해 아이

의 감정을 먼저 공감했다면 아이가 원하는 목표를 확인하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

고 평가하여 아이 스스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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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

도의 간의 관계

  전생애적 관점(life span perspective)과 생태학적 관점(ecological 

perspective)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Luster & Okagaki, 1993), 어렸을 때의 경험을 비롯하여 현

재 가족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의 누적효과나 매개 또는 중재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송수진, 2015, 재인용). 어머니는 주 양육자이자 자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대상이다.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

으며 자녀의 성장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임해영, 2007). 또한, 

어머니는 아동이 처음으로 정서적 경험을 나누는 대상이자 정서를 학습하는 최초

의 환경으로서(Lewis & Saarni, 1985)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에 어머니의 원부모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경험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원부모 경험이 현재 어머니가 보이는 양육태도에 전이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즉,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부모가 나타내었던 양육태도를 반복하여 자신

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어머니가 원부모의 양육 경험을 긍정

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자녀에게도 이와 비슷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반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Belsky & Vondra, 1993; Neppl, Conger, Scaramella, & Ontai, 2009). 따라서 어

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경험은 자녀에게 표현되는 본인의 양육태도를 예견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특히, 어머니의 정서에 관한 신념과 가치관 역시 

어머니가 아동기에 경험했던 원부모의 양육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박지선, 

오지현, 2017).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원부모로부터 수용된 경험이 많을수록 감정

코칭 반응이 증가하였으며(오지현, 2016),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

였다(권영임, 2011).

  한편, 자율성 지지란 인간의 기본심리욕구 중 가장 근본적인 차원인 자율성을 

충족시키는 양육방식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자기주도성을 격려하고 선택권을 줌으

로써 자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격려하고 지지

해주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Grolnick, Ryan, & Deci, 1991). 이는 통제 및 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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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보

다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격려하는 것을 뜻한다(임지현, 2004). 자율성 

지지는 Ryan과 Deci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언급되는 기

본심리욕구 중 하나인 자율성으로부터 도출된 개념이다.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심리적 성장과 만족감을 위하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기

본심리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는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으

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자율성은 개인의 행위의 원인이 자신의 내부에 있음을 지

각하고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며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즉, 스

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며 자신에게 중요하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유능성과 관계성 욕구의 충족 역시 자율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성이 세 가지 욕구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Ryan & Deci, 2002).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율성 지지는 양육관계의 핵심 요소로서, 개인의 

통합감이나 행복감, 긍정적 기능을 촉진한다(Ryan, 1995; Ryan & Deci, 2000). 반

면, 의존적인 양육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안정적이지 않은 자존감을 지니며 더 많

은 내사(introjection)를 하고 행복감이 더 낮기 때문에(Roth et al., 2009), 긍

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자원이 더 적을 수 있다. 다시 말

해, 부모가 표현하는 자율성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이며(구자은, 2000), 부모가 제공하는 관여 및 구조와 관련이 있다.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는 자녀의 시각에서 그들의 관점을 수용하고 선택과 결

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 개인의 흥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김

혜린, 2023). 즉,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는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하고, 의

미 있는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주도성을 키워주고 동시에 합리적인 규칙

을 설명해주어 자발적으로 행동할 기회를 제공한다(Joussemet, Landry, & 

Koestner, 2008; Liew, Kwok, Chang, & Yeh, 2014). 자율성을 지지한다는 것은 자

녀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허용하고 지지하는 과허용과는 다르다. 부모의 자율

성지지에는 자녀의 자율성은 지지하되 그 한계는 명확히 설정해주고, 광범위한 선

택항목에서 자녀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문경용, 2023). 또한, 자율성을 지지할 때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요

구하는 행동이나 지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제공되어야 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감정을 이해해주어야 한다.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후에는 자녀의 능동성을 격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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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통제적인 말과 행동은 줄여야 한다(Joussmet et al.,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높다고 지각한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한동헌, 서영정, 조영아, 2019), 대학생이 지각한 자율성 

지지는 자기주도학습과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문지영, 2022; 조혜경, 

2018). 또한, 부모가 자녀를 애정적-자율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는 능동적이고 독

립적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적대감이 없다고 하였으며(Schaefer, 1959),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는 유아의 실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

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정서를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에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적 유능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다(문지현, 신나나, 2017; 

이병래, 1997; Saarni, 1997; 박영애, 김경은, 2005 재인용). 이처럼 원부모의 자

율성 지지는 자녀가 삶에서 기능적인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녀가 어머니가 되어 다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양육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원부모의 자율성 지지 경험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원부모의 자율성 지지 경험은 온정적인 양육태도에 영향을 

준다(권영임, 2011).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동기 때 원부모로부터 

과잉보호 받지 않고 자율성을 지지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

였다(성미혜, 주경숙, 2007). 또, 독립성을 격려받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허용˙방

임과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였으며(이진선, 정문자, 2007),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은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에게도 합리적인 지도와 적절

한 한계설정을 한다고 하였다(전주혜, 박정윤, 김양희, 장영은, 어성연, 2010). 

원부모 중 특히 원모의 독립성 조장은 온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하민

경, 2019), 자율적 양육태도와는 정적인 상관이, 거부˙통제적인 태도와는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장영심, 조영심, 2014). 

  반면, 과보호를 보이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하고, 의존성

을 조장하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녀를 과하게 보호하기 때문에(Parker, 1983), 

과보호는 자녀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박탈하고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유능

감을 경험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인지적 편견의 향상과 부정적 사고의 

유발로 이어질 수 있다(Silove et al., 1991). 과보호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과보호를 받은 아동은 공격성과 위축이 증가하기 때문에(이숙, 최정미, 2006), 당

면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기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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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원부모로부터 과보호적 양육을 받는다고 지각한 자녀들은 자신의 정서를 효

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며(김성희, 정옥분, 2011), 정서를 발산적˙회피적˙공격

적인 방식으로 나타낸다(임희수, 박성연, 2002). 이와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도 부모의 과보호는 자녀의 우울 및 불안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

였다(김혜영, 2000; 이소미, 2002; 문세민, 2005; 조은주, 이은희, 2013; Blatt 

et al., 1979; Holmbeck et al., 2002; Campos et al., 2010).

  요컨대,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지지 받아 긍정적인 

자원이 생긴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이러한 자원을 사용하여 긍정

적인 양육태도로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감정코칭 양육태도는 인본주의 

부모교육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부모의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경험과 

관련이 높다. 즉, 원부모로부터 자율성 지지 경험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정

서표현에 대해 지지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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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 자기수용과 감

정코칭 양육태도

1. 자기수용

  수용이란 사적 경험에 대해 회피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 혹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기꺼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Forsyth, 

Parker, & Finlay, 2003). 그중 자신이 스스로를 수용한다는 뜻의 자기수용에 대

해 Rogers는 기본적인 감각자료(sensory data)의 왜곡됨 없이, 자기 자신의 감정, 

동기, 사회적 및 개인적인 경험들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김

윤희, 2008).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기수용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Macinnes, 2006), 자신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인 면까지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김사라형선, 

2005), 타인의 비난이나 칭찬을 객관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동기, 능

력에 대한 한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Berger, 1952) 등으로 

정의되었다. 

  Rogers(1959)의 현상학적 성격이론에서는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의 일치

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이론에서는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의 차이가 큰 

사람은 그 사이에서 괴리감과 불안정감을 더 느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불일치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지라도 왜곡된 방식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적응적인 

문제를 보이게 되는 반면, 일관되고 통합된 자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긍정

적˙부정적 지각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적응적인 심리적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

다. 욕구단계이론을 주장한 Maslow(1970)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실현의 욕구를 충족한 인간의 특성으로서 자기수용을 언급하

였다. 

  Ellis와 Harper(1975)는 자기수용을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을 온전히 긍

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외부 조건에는 자신이 유능하고 바르게 행

동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타인이 자신을 인정해주는지에 관한 여부 등이 포

함된다.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칭찬 혹은 비난에 의해 자신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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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하지 않으며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전적인 실패감이나 무능함을 느끼기보다 

건강하고 적응적인 정서를 경험한다(Scott, 2007). 

  이처럼 자기수용은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 걸쳐 종교적, 심리학적 측면에서 논의

되어 왔다(정은미, 2019). 자기수용은 주관적 안녕감, 인지적 안녕감, 정서적 안

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김금미, 2010), 자기수용의 부재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우울을 포함한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Carson & Langer, 2006). 

  Chamberlain과 Haaga(2001)는 자기수용 수준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

험할지라도 개인의 자기 가치감을 덜 위협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하

였고, 자기 자신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울과 불안 같은 부

정적 정서를 덜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타인을 더 잘 수용하고 행복과 삶에 대

한 만족도가 높으며(김사라형선, 2005; 김지윤, 이동귀, 2013),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Taylor & Combs, 1952).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삶을 살아

가는 데에 있어서 자기수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자기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통찰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시각뿐 아니라 타인의 시각으로도 자신을 바라보며 문제 요소를 이해하고 인정하

는데, 문제를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 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를 구

체화하고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수용의 단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권수영, 2017). 이어서 자기수용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강점과 약점, 신체 조건을 

비롯하여 심리적 현상 역시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만족감, 가치감 등을 갖는다. 자신이나 타인의 평가에 관계없이 스스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자기 가

족의 됨됨이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임전옥, 장성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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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 자기수용과 감정코

칭 양육태도의 간의 관계

  감정코칭 양육태도는 인본주의에 기반한 양육태도이자 부모의 상위정서철학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 PMEP)이 자녀의 정서에 반응하는 양육태도

로 발현될 때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여겨지는 유형이다. 상위정서

(meta-emotion)란‘정서에 대한 정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확장된 개념 중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이다.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에는 부모 자신의 정서를 지각하고 

수용하는 것과 이것을 표현하는 것, 자녀의 정서에 대한 지각과 수용, 정서 표현

에 대한 격려, 문제 해결적인 대응, 정서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 등이 포함된다

(Gottman, 1996). 이를 통해,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은 정서표현에 관한 신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배지우, 2010), 최해연과 민경환(2005)는 정서표현

에 대한 신념 중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정서표현의 억제에 영향을 미치

고, 부정적 신념의 하위요소 중 하나인 정서-관계적 신념은 감정표현이 대인관계 

속에서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요컨대, 부모가 자신의 정서가 대인관계에서 수용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수록 부모의 상위정서철학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다시 감정

코칭 양육태도로 발현되어 자녀가 표현하는 정서에 바람직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거절이나 실패를 경

험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기에 외부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안

정적으로 작용할 개인 내적 변인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변인 

중 자기수용에 주목하였다.

  자기수용은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 하나로(Ryff, 1989), 타인의 

평가와 관계없이 자신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며, 인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

하지 않고 존재만으로도 온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념이다. 자신을 전반적

으로 수용하는 것에는 심리적 현상과 더불어 열등감이나 우울 등 자신의 부정적 

정서들까지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임전옥, 장성숙, 2012). 한편, Fromm(1949)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

음이 확장되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자신에 대한 수용의 향상은 타인

에게 호의적인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heerer & Stock, 1949; 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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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인용). Epstein과 Feist(1988) 역시 인간에게 있어서 타인을 수용하는 것

은 자연스러우며, 스스로에 대해 기쁜 감정을 가질 때 타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

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자기수용을 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까

지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상호신뢰를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차명숙, 

2005). 즉, 이는 자기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타인과 환경, 세계를 수용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으며 상담자가 자기수용과 높은 수준의 자각, 

자기 신뢰로 일치성을 보이고 통합적일 때,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내담

자의 내적 참조 틀을 바탕으로 공감적 이해가 가능하다고 한 인본주의 상담이론과

도 일치한다. 요컨대, 어머니가 본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선행될 때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 상위정서철학의 

하위요인에는 부모 본인의 정서에 대한 지각과 수용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에 대

한 지각과 수용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서도 어머니의 자기수용이 타인수용을 넘

어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높은 자기수용 수준은 타인수용 뿐만 아니라 공감(박성희, 2004; 신경일, 

1994), 정서적 유능성(이병래, 1997; Saarni, 1997), 정서인식명확성(김유빈, 이

영순, 2021; 류지희, 이승연, 2020; 한명희, 2006)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

은 변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적확하게 인식하고 조

절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로 이끄는 예측인자이다. 먼

저, 높은 자기수용 수준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양도연, 천

성문, 2020; 유희정, 2019), 대인관계 유능성은 타인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

고 갈등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Burh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 1988). 대인관계 유능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므로 중요하며(우옥수, 이자영, 2020), 대인관계 유능성 수준이 높을수록 타인

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유하정, 2022). 즉, 대

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고 자녀의 정서를 지지할 수 

있으며, 자녀와의 갈등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 것이므로 자

기수용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인 정서 수용 양육태도를 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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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자기수용은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유빈, 이영순, 2021; 류지희, 이승연, 2020; 한명희, 2006). 정서인식명확성

은 자신의 내부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타인의 정서까지 정

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박경옥, 2006; Swinkels & Giuliano, 1995). 정

서인식명확성은 정서의 종류를 구별하고 주로 경험하는 정서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Borden & Berenbaum, 2011; Coffey, 

Barenbaum, & Kerns, 2003),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된다(Salovey et al., 1995). Rogers(1975)는 자신의 정

서를 명료하게 이해함으로써 타인의 정서를 더 잘 공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한, 최문정과 이수림(2019)은 적절한 정서반응에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수용이 높은 부모에게서는 정서인식명확성 수준이 높을 것

으로 예측되어(김유빈, 이영순, 2021; 류지희, 이승연, 2020; 한명희, 2006), 자

녀와 부모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현상학적 장(phenomenal field)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며, 

감정의 반영과 명명화를 통해 자녀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촉진하게 되고, 적절한 제한설정을 통해 안전감을 줌으로써 자녀 본인의 

유기체적 경험을 지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부모의 높은 자기

수용은 현상학적 상담이론에 빗대어 봤을 때 부모가 한 명의 상담자로서 자녀의 

감정 표현을 다루어나가는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수용이 잘 되는 어머

니일수록 자녀의 정서표현에 건강하게 반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을 보이

며 자녀 역시 잘 수용한다는 선행연구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사료된다(김광

웅, 2007; 임전옥, 장성숙, 2012). 

  요컨대,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자기수용은 자녀를 수용하는 것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에 대한 공감, 정서적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 등을 통

해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어머니는 이는 다시 여러 요인들을 통해 바람직한 정서 수용 양육

태도인 감정코칭 양육태도로서 발현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Symonds(1939)가 현재 본인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는 자신의 부모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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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대했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

수용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임전옥, 장성숙, 2012). 세상을 자유롭게 탐색

할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율감을 경험하며 자신의 욕구, 정서, 소망, 신념

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이찬희, 조영

아, 2015). 

  Rogers는 인간이 각자 경험을 통해 가치를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아동은 연약한 

존재로서 본인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대상인 부모를 통해 가치의 조건화를 형성한

다고 하였다. 아동은 부모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고자 하는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부모가 그들의 가치 판단에 따라 자녀를 조건적으로 존중한다면, 아동은 

자기가 하는 경험을 왜곡하고 부정하게 된다(노안영, 2016). 또, 자기수용은 부모

와의 애착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의 영향을 받는다(김지혜, 김해란, 

2020). 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수용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여 본인을 긍

정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

여 자기수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즉, 자율성을 지지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자녀

는 감정, 행동, 정체감 등을 부모로부터 수용 받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으로 구별하고 수용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특성을 부모와의 관계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간주하고 배제하거나 억압한다(Rogers, 2012).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대하는 태도는 자녀의 자기수용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가 있다(박정임, 1987; 김윤희, 2008; 문민정, 2008; Medinnus, 

1965). 부모의 양육태도를 사랑, 자율, 성취, 합리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의 

자기수용 수준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적대, 통제, 비합리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

들부터 높았고(박정임, 1987), 부모의 거부나 과보호 수준이 낮고 온정 수준이 높

을수록 자녀의 자기수용이 향상되었고, 이것이 자녀의 정서경험과 삶의 만족에 긍

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김윤희, 2008).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느낄수록 자기수용이 낮아진 반

면, 애정적으로 느낄수록 자기수용이 높았다(문민정, 2008). 다시 말해, 부모에게 

무시나 거절을 당하지 않고 존중받은 사람일수록 자기수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Medinnus, 1965). 이는 부모와 성공적인 분리개별화를 이룬 개인은 자율성을 

획득하여 타인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구별된 자기표상을 갖추고 자

기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조성희, 2020). 요컨대, 부

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면서 자녀의 조망을 이해하고 자녀의 선택을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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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용인함과 동시에 부모의 애정과 관심이 자녀의 특정 행동이나 사고에 따라 달

라지지 않는다는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전달하게 되면 자녀가 자신의 행동이

나 감정을 온전히 탐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통합된 개념인 자기수용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자기수용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밑바탕

이 되며(황예은, 이지민, 2023), 자기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

으로 적절한 대처능력을 겸비하게 되며(Davies, 2006) 동시에 낮은 불안과 우울, 

높은 자율과 성취를 지님으로써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사라형선, 

2012, 이해령, 2011). 이를 통해 원부모로부터 자율성 지지를 경험한 어머니는 높

은 자기수용 수준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와 건강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

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론적으로, 원부모에게 자율성을 지지받았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는 자신의 내적 

세계를 자유롭게 탐색하는 기회를 충분히 얻음으로써 자신의 내적 가치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기수용을 

토대로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신과 자녀

의 감정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기수용은 감

정코칭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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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 긍정심리자본

과 감정코칭 양육태도

1.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1990년대 후반에 창시된 긍정

심리학의 영향으로, Luthans 등(2004)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개념으로서, 개인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과 함께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

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Luthans, Youssef, & Avolio, 2007). 또한, 이

는 개인이 가진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일

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심리

적인 메커니즘이다(고정리, 2022; Luthans, 2002).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 희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상

위개념이다. 개별적인 심리 변수들이 하나의 다차원적인 개념을 구성할 때, 변수

들의 상호작용이 더 큰 상위의 심리적 자원(psychological resource)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은 심리적 자원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Luthans et al., 2007). 

즉, 긍정심리자본을 이루는 네 가지 변수가 개별적으로 작동할 때보다 통합적인 

하나의 자원으로서 이해될 때, 더 큰 상승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긍정심리자본의 주요 변수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긍정성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론적인 근거 이외에 성과향상을 위한 조직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무

엇보다 개발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변적이고 상태적인 특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Luthans, 2002).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소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Bandura(1997, 2000)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증명하였다. 회복탄력성 역시 개발

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되었으며(Masten & Read, 2002), 복원력을 측정하는 척도가 

Wagnild과 Young(1993)에 의해 개발되었다. 낙관성은 Carver와 Scheier(2005)가 

처음 용어를 사용하고 이것의 개발을 위한 전략들을 논의하였으며, 희망은 희망상

태척도(State-hope scale)을 개발하여 검증한 결과, 개발 가능한 개념이라는 결론

이 나온 바 있다(Synder et al., 1996; Synder, 2000). 또한, 긍정심리자본의 네 



- 25 -

가지 하위요인 간에는 상당한 개념적이고 실증적인 공통영역이 존재하며, 긍정심

리자본이라는 개념의 실증연구를 통하여 기본적인 판별타당성이 제시되기도 하였

다.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의 과정으로서 자신이 

내적의 인지적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정의된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상황 내에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효

과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과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자신의 능력 내에 

있다고 확신할 때 열정적으로 상황에 접근하여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돕는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맡은 과업을 더욱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고, 조직과 

학습 상황에서 더욱 높은 성취를 보일 수 있으며 학업 동기에도 정적인 상관을 나

타냈다(Bandura & Locke, 2003). 또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

은 사람보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큰 노력을 하고 인내심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Zimmerman, 2000), 우울증과 걱정을 낮추고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고 하였다(Setiyowati & Setiawan).

(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처럼 좌절을 겪는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여 앞으로 맞이할 상황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

력으로 정의된다(Luthans, Avey, Avolio, & Peterson, 2010; Luthans et al, 

2007).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역경이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긍정적

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태도이며, 긍

정적인 적응 방식의 일종으로서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이 개발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이해된다(Masten & Reed, 2002).

  회복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실패나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 지속적

으로 노력한다(Luthans et al., 2007; Nelson & Cooper, 2007).

(3) 낙관성

  낙관성은 어떠한 일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낙관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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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igman(1990)은 현재의 역경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특성이며, 실패와 좌절은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성공과 희망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태도라고 하였다. 긍정심리

학에서는 낙관성을 역경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천으로 보았으며, 인간이 지닌 심리 자원의 핵심이라고 하

였다(Peterson & Bossio, 2001). 

  즉, 낙관성이 높은 개인은 긍정적인 사건들의 발생을 내재적이고 영구적인 요인

들의 결과로 간주하지만,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은 외부적이고 일시적인 상황 요인

들의 결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Luthans & Youssef, 2007). 낙관성이 높은 사

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삶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지만, 이를 대수롭

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대처하기 때문에 

역경을 쉽게 극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4) 희망

  희망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

탕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 상태로 정의된다(Synder et al., 

1991). 희망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경로사고

(pathway thinking)와 목표 달성을 위해 경로사고를 지속할 수 있다는 신념인 주

도사고(agentic thinking)로 구성된다(Synder, Lopez, Shorey, Rand, & Feldman, 

2003). 특히 주도사고는 자기효능감과 낙관성에 기반을 두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

를 성취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는데(Reeve, 2009),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행동

을 이끌어내는 동기부여적 속성을 지닌다(Magaletta & Oliver, 1999; Synder, 

1994; Synder, 2002). 

  희망 수준이 높은 개인은 대안적인 경로 생성이 요구될 때, 융통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그렇지 않은 개인은 융통성 있게 대

처하지 못하며 비효율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처럼 이 네 가지 요인이 공통적으로 업무와 목표달성을 위한 인지 및 동기부

여 경향과 관련이 있고, 결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이들

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tajkovic, 2006; Luthans et al, 200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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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받아들이고 그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까지 모두 높은 사람이라면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준비할 수 있으며(배서영, 2017),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려 좌절하

더라도 금세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심리자본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동이나 동기부여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Luthans et al., 2007), 경영학, 체육학, 간호학, 관광학, 교육학 등

의 학문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윤정경, 2020). 조윤서(2014)는 

긍정심리자본이 교사나 부모로 하여금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어주며, 

교육과 양육에서 전문성 및 만족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고영남(2019)은 부모

가 가지는 긍정심리자본이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유

아의 학업과 교육기관에의 적응, 생활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주영효, 박균열, 엄준용, 2015). 이처럼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을 때 

자녀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이 의미 

있는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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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 긍정심리자본과 감

정코칭 양육태도 간의 관계

  어머니의 심리적인 요인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Belsky, 1984). 특히, 자

녀의 정서표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높은 스트레스를 지닌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비지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고(Fabes & Eisenberg,  

1992), 또 다른 연구에서도 우울과 스트레스 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격려는 낮게, 처벌적인 반응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정윤주, 2006). 정서

관련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우울과 스트레스처럼 부정적 정서를 지닌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통

제적인 정서반응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여은진, 이경옥, 2009; 정애리, 유순화, 2018). 

  이와는 달리, 자기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지지적인 

반응을, 그렇지 않은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

였다(양다솜, 2020). 또, 회복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

았으며, 스트레스에 대해 회피적이거나 공격적인 대처 행동을 적게 보였으며(김지

영, 2008), 낙관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심순애, 2007). 낙관성이 높은 어머니는 일상에서 말투와 

표정을 통하여 자녀의 양육방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성수, 2006),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제한하는 한계설정과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원영

숙, 2009).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문

제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요청하는 등 대인관계를 적합

하게 활용한다(Sarason et al., 1990).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긍정심리자본

을 이루는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자녀의 정서에 반응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예

측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코칭역량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의 내적 

특성을 가지고, 자녀의 잠재능력과 가능성은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김희정, 2023; 도미향, 김

근주, 이경주, 2019; 정대현, 신원애, 2012; Rychen, 2002). 감정코칭 양육태도는 

코칭역량을 바탕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모의 코칭역량은 여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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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관계역량 중 ‘자녀 양육에 대한 확신’, 의식역량 중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어머니의 발전’, ‘자녀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끊임없는 

대화시도의 노력’, 성장역량 중 ‘자신에 대한 성실성’, ‘스스로의 의지와 동

기에 따른 끊임없는 발전을 위한 노력’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모코칭역량이 동일할 때 감정코칭형 부모가 다른 유형의 

부모에 비해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았다(김희정, 2023)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

침한다. 즉,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정적

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어머니가 원부모로부터 받

은 자율성 지지 경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은 자녀가 목표를 설정하고 문

제를 해결하거나 선호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자녀

가 자율성을 충족할 수 있으려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방명

애, 박현자, 2009). 자율성 지지란, 자녀가 자율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

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양육태도를 뜻

한다(Grolnick, Ryan, & Deci, 1991). 자율성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은 기본심리욕

구를 감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자원을 사

용해야 하므로 소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양인옥, 2017). 또한, 자신의 한계나 

책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책하거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스트레

스 사건에 의해 부정적인 정서를 쉽게 느낀다(김보경, 민병배,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에게 자율성을 지지받은 자녀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았

으며(김명숙, 2019),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주도성이 향상되었다(김양희, 이

우걸, 2017; Grolnick & Ryan, 1989). 또한, 부모가 자녀를 처벌할 때에 비해 자

녀를 독립적인 존재로서 대할 때 자녀의 낙관성이 높다고 하였으며(Peterson & 

Bossio, 1991), 희망은 지지적인 성인과의 안전한 관계에서 발달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Shorey et al., 2003). 마찬가지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수준이 높았다고 

지각한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였으며(한동헌, 서영정, 조영아, 

2019),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었을 때 자녀의 자아탄력성(조계연, 이은희, 

2007), 자신감(이은미, 박인전, 2002), 자아존중감(김화경, 2009)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부모의 과보호는 부모가 자녀들의 문제를 빼앗아 자신이 처리해주

는 것을 뜻하며, 자녀가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도록 기회를 박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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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이시은, 2009). Brain(1973)은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유아가 위축되

는 원인을 만든다고 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을 효과적으로 다

루지 못하게 하고 도피하도록 이끈다고 하였다(주정현, 2004 재인용). 선행연구에

서도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보호적으로 느끼고 있는 경우에 자기효능감(박

효정, 박주희, 2015; 유옥진, 2022), 회복탄력성(김원영, 서봉언, 김경식, 2017; 

김현지, 오인수, 송지연, 2019; 심현정, 2023)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자율성을 지지받지 못한 아동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고

통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며 이는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Gibler, Kalomiris, & Kiel, 2018). 마찬가지로 부모의 과보호는 

청소년 자녀의 낮은 정서조절능력과 우울증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Bett, 

Gullone, & Allen, 2009). 김린(2017)은 어머니가 자녀의 과제를 대신 해주는 등

의 침해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숙달동기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어머니가 원부모로부터 자율성을 지지받은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어머니가 과업에 도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고, 과업을 성

공했거나 혹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극복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어머니

의 긍정심리자본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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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 자기수용, 긍

정심리자본과 감정코칭 양육태도

  어머니가 원부모로부터 자율성을 지지받았다는 경험을 높게 지각할수록 어머니

는 자신의 욕구, 정서, 소망, 신념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이찬희, 조영아, 2015). 즉, 자신의 감정과 행동, 정체감 등

에 대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받으며 자신을 스스로 긍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수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어머니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지지적인 반응을 보이고 공격적인 대처 행동을 적게 보였으며 

자녀에게 보이는 한계설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양다솜, 2020; 김지영, 

2008; 원영숙, 2009). 

  한편, 자기수용은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에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된다. Chamberlain과 Haaga(2001)는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

은 사람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정적인 사건을 경

험하더라도 개인의 자기 가치감을 덜 위협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수용의 수준

이 높을 때 우울이 감소되며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된다고 하였다(Flett, Besser, 

Davis, & Hewitt, 2003). 국내 연구에서도 자기수용이 주관적˙인지적˙정서적 안

녕감의 세 요인에 걸쳐 일관되게 중요하다고 나타났으며(김금미, 2010), 높은 수

준의 자기수용이 아동의 우울에는 부적인 영향을, 심리적 안녕감에는 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사라형선, 2005). 즉, 자기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는 낮고, 심리적 안녕감 등 긍정적인 정서성을 가지게 된다. 

  한편, 이지련(202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자아탄력성 사이를 자

기수용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에서도 자기수용은 개인의 자

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Arli & Sutanto, 2018), 자기수용과 

자기효능감이 서로 유의하게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hurshid et al., 

2021). Braun(2023)도 자기수용이 특히 부모의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자기수용이 높을 때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Flett et 

al., 2003), 자기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도 매우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Putri, Sugiharto, & Awalya, 2022). 

  자기수용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까지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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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태도이기 때문에(김사라형선, 2005),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

더라도 비난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고, 전적인 실패감이나 무능

함을 느끼기보다 건강하고 적응적인 정서를 경험한다(Scott, 2007). 따라서 자기

수용이 높은 어머니는 삶에서 경험하게 될 무수한 선택들에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도전하며, 실패하더라도 좌절이나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원래 그 이상의 상태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기수용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인지상태와 인간의 동기부여 경향을 적절히 설명해주는 상위개념인 

긍정심리자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어머니의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원부모로부터 받은 자율성 지지 경험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 내적 변인인 자기수용와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 예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수용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

인 혹은 인간의 긍정적인 정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만 몇 편 존재할 뿐(이지

련, 2020; 이해령, 2011; 김금미, 2010; 김윤희, 2008), 자기수용이 긍정심리자본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또한, 어머니가 경험했던 원부모의 양

육이 세습되어 자신의 양육태도로서 발현된다는 이론 및 여러 연구 결과에 근거하

여 특히 원부모로부터 자율성을 지지받았던 경험이 자녀 감정의 자율성을 지지한

다고도 할 수 있는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는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 자기수용, 긍정심

리자본, 감정코칭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

성 지지 경험이 자기수용과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하여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자기수용과 긍정심리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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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3-5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만 3-5세는 발달 연령상 유아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서, 자신의 

의지와 욕구를 표현하고 자율성이 증가하는 시기이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또래 관계가 확장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갈등 상황을 견디고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점차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의 정서와 관련된 양육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코칭 양육태도를 중점으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어떠한 

심리적 변인이 서로를 매개하여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이와 같이 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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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어머니

연령

만 25-29세 9 3.0

만 30-34세 57 19.0

만 35-39세 117 39.0

만 40-44세 87 29.0

만 45-49세 30 1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1.0

고등학교 졸업 36 12.0

전문대 졸업 63 21.0

대학교 졸업 173 57.7

대학원 졸업 이상 25 8.3

취업

여부

전일제 취업 132 44.0

시간제 취업 49 16.3

미취업 119 39.7

자녀

성별
남아 151 50.3

여아 149 49.7

출생

순위

첫째 (외동포함) 161 53.7

둘째 110 36.7

셋째 28 9.3

넷째 1 0.3

연령

만 3세 118 39.3

만 4세 133 44.3

만 5세 49 16.3



- 35 -

B. 측정도구

1. 원부모의 자율성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의 자율성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Grolnick, 

Ryan과 Deci(1991)가 개발한 POPS(Perceptions of Parents Scales)를 다시 

노보혜, 박성연과 지연경(2011)이 번안하고 수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척도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설정된 5점 

리커트 척도 12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자율성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하며, 12번 문항은 예외적으로 역채점한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부의 자율성 지지가 .91, 모의 자율성 지지가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부와 원모로부터 받은 자율성 지지를 따로 측정하지 않고, 원부모로 

통합하여 알아보았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951이다.

2. 자기수용 척도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기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Chamberlain과 Haaga(2001)가 

REBT(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에 근거하여 개발하고, 2003년에 개정된 

척도를 다시 문민정(2008)이 최종적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설정된 5점 리커트 

척도 2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자기수용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며, 1, 4, 6, 7, 9, 10, 12, 13, 14, 15, 16번 문항은 역채점한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7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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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 척도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Luthans, Youssef와 

Avolio(2007)가 개발한 긍정심리자본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를 다시 임태홍(2014)이 번안하여 만든 ‘한국판 긍정심리자본 척도’를 사용하였

다. 척도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설

정된 5점 리커트 척도 18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는 긍정심리자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자기효

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 ‘희망’을 각각 아래 <표 2>와 같이 나누

어 측정하고 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944이다.

<표 2>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 척도 문항번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기효능감 1, 2, 3, 4, 5 5 .890

낙관주의 6, 7, 8, 9, 10 5 .857

희망 11, 12, 13, 14, 15 5 .889

회복탄력성 16, 17, 18 3 .903

전체 18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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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머니의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감정코칭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Gottman과 남은영

(2007)의 부모 감정코칭 양육태도 유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81문항으로 구성되어,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

다. 채점은 4가지 양육태도 유형(축소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코칭형)의 문

항별로 ‘예’에 응답한 항목의 개수를 더한 후, 유형별로 합산 점수를 각 유형의 

문항수로 나누어 각 유형별 점수를 산출한다. ‘예’에는 1점, ‘아니오’에는 0

점을 부과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감정 수용 반응(감정코칭형)만을 4점 Likert척도로 수정하여 살펴볼 것

이며, 원 도구의 신뢰도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0이었다.

<표 3> 어머니의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 문항번호 및 신뢰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감정코칭형

16, 23, 27, 29, 30, 31, 32, 

34, 35, 36, 37, 38, 39, 40, 

51, 64, 71, 72, 73, 74, 75, 

79, 81

23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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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3년 8월 초에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EMBRAIN)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EMBRAIN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기업으로 2023년 8월 초 

기준 1,692,482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여 성비와 연령대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에 본 기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의사를 지닌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 연구 내용, 개인정보보호 등이 기재된 설명문이 

제시되었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300명의 자료였다.

D.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7(IBM Co., Armonk, NY)과 SPSS Macro version 4.1(Hayes, 

2017)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apping)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반복 

횟수는 5,000번,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가설 검정을 위한 

분석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인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신뢰도 계수(Cronbach’s a)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인 및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단순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였다. 다섯째,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SPSS PROCESS Macro의 Model 6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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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A.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 자기수용, 긍정심리자본, 감정코칭 양육태도이며 각 변인들의 일반적

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1>에 제시하였다. 

Kline(2011)에 따르면 왜도(skewness)의 절댓값은 3 이상, 첨도(kurtosis)의 절댓

값은 7 이상이면 자료가 정규성 가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모형을 추정 불가

능한 것으로 본다(임다훤, 설경옥, 2023 재인용). 이 연구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에서 주요 변인들의 왜도는 -.407~.479, 첨도는 -.008~1.015로 나타나 왜도, 첨도 

모두 절댓값이 각각 3과 7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므로 모형을 추정할 

수 있었다. 

<표 4> 측정 변인 간 기술통계                                     

최솟값 최댓값 M SD 왜도 첨도

자율성 지지 12 60 38.86 10.387 -.407 -0.008

자기수용 49 88 66.78 10.987 0.227 0.399

긍정심리자본 25 90 61.42 7.026 -0.300 0.125

감정코칭 양육태도 49 92 66.23 6.670 0.47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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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 변인들의 상관분석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자기수용, 긍정심리자본, 감정코칭 양육

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

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부모 자율성 지지는 자기수용(r=.163, p<.01), 긍정

심리자본(r=.473, p<.01)과 감정코칭 양육태도(r=.117, p<.05)와 정적상관을 보였

다. 자기수용은 긍정심리자본(r=.451, P<.01)과 감정코칭 양육태도(r=.294, 

p<.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긍정심리자본은 감정코칭 양육태도

(r=.295, p<.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5>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N=300)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1 2 3 4
1. 자율성 지지 1
2. 자기수용 .163 1
3. 긍정심리자본 .473 .451 1
4. 감정코칭 양육태도 .117 .294 .29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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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매개효과 및 순차적 매개효과 가설 검증

1.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The PROCESS macro for SPSS의 Model 4를 활용

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6>에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

험은 자기수용(B=.1634, t=2.8592, p<.0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감정코칭 양육태도(B=.0712, t=1.2695, p＞.05)에는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은 감정코칭 양육태도(B=.2828, 

t=5.0450,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총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이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데 있어서 자기수용의 간접효과 유의성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Effect=.0462, 

CI[.0136, .0843]) 이는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

육태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이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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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에

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분석

Bootstrap sample = 5,000

경로 B se t p LLCI ULCI

자율성 지지 → 자기수용 .1634 .0387 2.8592 .0045 .0345 .1866

자율성 지지 → 감정코칭 양육태도 .0712 .0360 1.2695 .2053 -.0251 .1165

자기수용 → 감정코칭 양육태도 .2828 .0532 5.0450 .0000 .1637 .3732

총효과, 직접효과

구분 effect se t p LLCI ULCI

총효과 .1174 .0369 2.0403 .0422 .0027 .1481

직접효과 .0457 .0360 1.2695 .2053 -.0251 .1165

간접효과

경로 effect BootSE
Boot

LLCI

Boot

ULCI

자율성 지지→자기수용

→감정코칭 양육태도
.0462 .0180 .013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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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The PROCESS macro for SPSS의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7>에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

지 경험은 긍정심리자본((B=.4732, t=9.2735,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정코칭 양육태도(B=-.0284, t=-.4515, p＞.0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은 감정코칭 양육태도

(B=.3081, t=4.8959,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총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는 유

의하지 않았고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이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

는 데 있어서 긍정심리자본의 간접효과 유의성 분석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

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Effect=.1458, CI[.0807, .2182]), 이는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

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뜻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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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에

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분석

Bootstrap sample = 5,000

경로 B se t p LLCI ULCI

자율성 지지 → 긍정심리자본 .4732 .0540 9.2735 .0000 .3943 .6068

자율성 지지 → 감정코칭 양육태도 -.0284 .0404 -.4515 .6519 -.0978 .0613

긍정심리자본 → 감정코칭 양육태도 .3081 .0382 4.8959 .0000 .1118 .2622

총효과, 직접효과

구분 effect se t p LLCI ULCI

총효과 .0754 .0369 2.0403 .0422 .0027 .1481

직접효과 -.0182 .0404 -.4515 .6919 -.0978 .0613

간접효과

경로 effect BootSE
Boot

LLCI

Boot

ULCI

자율성 지지→긍정심리자본

→감정코칭 양육태도
.1458 .0351 .0807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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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긍정심리자본의 순차적 매개효과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와 감정코칭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

수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The PROCESS macro for SPSS의 Model 6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경로계수를 각각 <표 8>과 [그림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는 자기수용(B=.1634, t=2.8592, p<.01), 

긍정심리자본(B=.4106 , t=8.7745 ,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감정코칭 양육태도(B=-.0154, t=-.2490, p>.05)에는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수용은 긍정심리자본(B=.3835, t=8.1961, 

p<.01), 감정코칭 양육태도(B=.2019, t=3.2987,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은 감정코칭 양육태도(B=.2109, t=3.0775,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는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기

수용을 통해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긍정심리자본을 통해서도 감정

코칭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가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기수용와 긍정심리자본의 간접효과 유의성 분석 결과,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가 자기수용을 거쳐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Effect=.0330 ,CI[.0072, .0670]). 그리고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을 거쳐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

접효과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Effect=.0866 ,CI[.0243, .1556]). 또한,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

성 지지가 자기수용과 긍정심리자본을 거쳐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간접효과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ffect=.0132 ,CI[.0020, .0309]). 이는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

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과 긍정심리자본이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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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에

서 자기수용과 긍정심리자본의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

[그림 2] 경로계수 분석

경로 B se t p LLCI ULCI

자율성 지지 → 자기수용 .1634 .0387 2.8592 .0045 .0345 .1866

자율성 지지 → 긍정심리자본 .4106 .0495 8.7745 .0000 .3369 .5317

자기수용 → 긍정심리자본 .3835 .0732 8.1961 .0000 .4557 .7437

자율성 지지 → 감정코칭 양육태도 -.0154 .0398 -.2490 .8035 -.0883 .0685

자기수용 → 감정코칭 양육태도 .2019 .0581 3.2987 .0011 .0773 .3060

긍정심리자본 → 감정코칭 양육태도 .2109 .0416 3.0775 .0023 .0462 .2100

총효과, 직접효과

구분 effect se t p LLCI ULCI

총효과 .1174 .0369 2.0403 .0422 .0027 .1481

직접효과 -.0099 .0398 -.2490 .8035 -.0883 .0685

간접효과

경로 effect BootSE
Boot

LLCI

Boot

ULCI

자율성 지지→자기수용

→감정코칭 양육태도
.0330 .0153 .0072 .0670

자율성 지지→긍정심리자본

→감정코칭 양육태도
.0866 .0332 .0243 .1556

자율성 지지→자기수용→

긍정심리자본→감정코칭 양육태도
.0132 .0075 .0020 .0309



- 47 -

Ⅴ. 논의 및 결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는 어머니가 지각하고 있는 원부모의 양육과 어

머니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두루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삶에서 정서의 중요성

이 널리 입증되고 강조되면서 이와 관련한 감정코칭 양육태도가 주목받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감정은 자녀의 행동처럼 직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기에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더욱이 감정코칭 양

육태도를 실천할 때 어머니의 정서에 대한 신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사용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가 지각하고 있는 원부

모의 양육 경험은 어머니가 성장기에 겪은 과거의 사건이므로 돌이킬 수 없으며 

이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양

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개선과 향상이 가능한 심리 내적 요인인 자기수용과 긍정심

리자본이 순차적으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으며, 어머니의 심리 내적 

요인들이 감정코칭 양육태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여 주 양육자인 어머

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에

서 자기수용이 완전 매개함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에서 자기수용을 매개하는 경로만이 유의하다는 의미이

므로 자기수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원부모가 어머니의 자율성을 

지지했을 때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 행동, 정체감 등을 온전히 탐색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고(Rogers, 2012),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건강하게 반응하고 

현상학적 장을 존중하는 감정코칭 양육태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선행연구들(김광

웅, 2007; 임전옥, 장성숙, 2012)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더불어 어머니의 자기

성찰 역량이 감정코칭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오지현, 김지윤, 2018)와도 

일맥상통한다.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필요한 어머니의 역량 중 하나는 어머니 자신의 정서에 대

한 자각, 수용, 조절 능력이다. 이를 통해 자녀의 정서표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공감적 이해의 태도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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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와 수용, 조절을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기수용 수준이 높다면 자신의 

감정인식 명확성 수준이 높고(김유빈, 이영순, 2021; 류지희, 이승연, 2020), 적

절한 감정표현 및 조절이 가능하도록 돕기 때문에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긍정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어머니의 자기수용에 원부모의 자율성 지지 

경험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원부모로부터 과보호 및 통제를 받는 등 자율성을 지지

받지 못한 환경에서 양육되었을 때, 이러한 양육태도가 다시 자녀에게 되풀이 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자기수용 수준의 향상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

다. 부모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신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하

는 것은 중요하며(정옥분, 정순화, 2008),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태도를 스스로 돌

아보고 이를 객관적인 견해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부모 성찰이 강조된다(강서

로, 오지현, 2022). 이러한 부모성찰 역량 향상은 어머니의 자기수용으로 이어지

고 이는 어머니가 원부모의 경험이 부정적이었을지라도 자신의 자녀에게 감정코칭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기존의 부모교육은 주로 일

반적인 강의형태 및 매뉴얼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자녀의 문제행동에 관한 대처 방법 등 정보 제공이 우선시 되었고, 

자녀의 도덕성과 자녀의 인성 함양과 같이 자녀 위주의 주제가 대부분이었다는 점

에서 한계를 갖는다(김길숙, 2017). 개인 내부의 의식향상이 선행되고 양육에 대

한 자신감이 향상되어야 비로소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발현된다고 하였으며(김보

영, 2011), 지속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자녀 양육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양육태도 형성을 위하여 심리 내적 변인의 향상을 위한 부모 교육이 동시에 이루

어지는 것이 권장되므로(기은옥, 민선영, 2011) 좀 더 근본적인 개입이 동시적으

로 필요함이 시사된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에

서 긍정심리자본이 완전 매개함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에서 긍정심리자본을 매개하는 경로만이 유의하다

는 의미이므로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원부모에게 자

율성을 지지받은 경험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주도성이 

향상되며(김양희, 이우걸, 2017; Grolnick & Ryan, 1989), 자기효능감(김명숙, 

2019), 회복탄력성(김화경, 2009), 낙관성(Peterson & Bossio, 1991),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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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ey et al., 2003)이 증가하여 감정코칭 양육태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선행연

구들과 맥을 같이한다(양다솜, 2020; 원영숙, 2009). 높은 수준의 긍정심리자본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일 때조차 자신의 양육에 확신을 가

지고, 심리적 보상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스스로의 의지와 동기부여로 더 나은 양

육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긍정심리자본은 감

정코칭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요컨대, 개인의 삶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성

장시킴과 동시에 어머니 본인 역시 부모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머

니가 스스로 믿는 자기효능감, 부정적인 상황을 겪더라도 좌절을 이겨내고 극복하

는 회복탄력성, 예상치 못한 역경 속에서도 이것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믿으며 긍

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낙관성, 그리고 더 나은 해결 방법을 생각하려 하는 희망, 

즉 긍정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을 경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명확한 한계설정이 가능해지고 문제 상황 속에서도 자녀에게 적극적인 도

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코칭 양육태도로 발현되는 것이 예상된다.

  셋째,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에

서 자기수용과 긍정심리자본이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함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이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라 자기수용과 긍정심리자본을 경유하는 것이 유의하다는 의미이므로 

자기수용과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자기수용과 긍정심리자본이 

순차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상담적인 개입의 방향과 목표를 세

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수용 수준이 높은 개인은 심리

적 안녕감이 높고, 부정적 사건에도 자기 가치감이 크게 위협 받지 않으며 건강하

고 적응적인 정서를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Chamberlain & Haaga, 

2001; Scott, 2007).

  가족 체계의 변화로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핵가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

가하였고 이에 조부모 세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부모가 되는 현상이 지속

되고 있다(서성희, 김수진, 2015). 부모 세대로부터 충족 받지 못하는 부모 교육

을 세미나, 전문 서적 혹은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 등 여러 방법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방대한 양의 정보는 부모의 가치관을 혼란케 하고 불안을 야

기한다는 문제가 있으며(김유민, 2023), 만약 지인이나 또래 부모,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된다면 정보의 신뢰도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양육불안이 더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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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기도 한다(김선미, 2019). 만 3-5세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불안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비지지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통해(손영미, 2016) 어머니의 양

육불안을 감소시키는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긍정심리학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기보다 긍정적 특성에 집중하고, 개

인이 자신의 강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권석만, 2008). 강점을 활용하는 것은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며 자기실

현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박영아, 2016). 어머니가 자신

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인 자기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며, 양육효능감 향

상으로 이어진다고 하였으며(김주영, 김세곤, 2014),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하승수, 2012). 이에 어머니가 지각한 원

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 자기수용, 긍정심리자본,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계를 보

완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연구된 변인은 아니

었으나 어머니의 부모성찰 및 강점활용과 같은 변인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종합하면, 최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연구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어떤 변인이 ‘왜, 어떻게’ 감정코칭 양육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해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본 연

구들과 고찰은 부모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감정코칭 양육태도를 촉진하는 개입방안

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와 의사소통 방식 등을 집약할 것이며, 특히 감

정코칭 양육태도는 정서 관련 신념과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선되거나 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자기수용과 긍정심리

자본이 각각 어머니가 지각한 원부모 자율성 지지 경험과 감정코칭 양육태도의 관

계를 매개한다는 점은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타인의 평가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과, 도전적이고 불

확실한 상황에서도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심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코칭 양육태도에 대한 실제적인 코칭 및 교육

과 지속적으로 감정코칭 양육태도가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

모의 자기수용과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상담이나 유

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등 보다 전문적인 개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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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기수용 향상 프

로그램은 초등학생(박홍석, 2020), 중학생(김은아, 2010), 20대 남녀(김범태, 정

성진, 2023), 간호대학생(오순영, 2021), 직업군인(최송원, 김희숙, 2020)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부모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은 미흡했다. 긍정심리자본 

향상 프로그램은 최근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추세였으며, 청소년 축구선수(이

아름, 이윤주, 2022), 대학생(조윤서, 2016), 초˙중등교사(홍지윤, 2023; 김하

민, 2023), 요양병원 간호사(임미란, 2019)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역시 부

모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

기수용과 긍정심리자본 프로그램 개발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입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가 될 예

정이거나 계획이 있는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모 역할

에 관한 인식과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한 가치관 및 신념의 확립은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부모에게도 중요하나 부모가 되기 이전에 확립할 것이 권장되며(정은

미, 2017), 또한, 예방적 의미로서 예비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이수

기, 박희숙, 2010) 선행연구들이 예비 부모 대상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뒷받침한

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

머니를 대상으로만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외의 양육자에게 연구 결과를 적

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 인식되

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3년 사이 남성 육아휴직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만큼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되었으며(여성가족부, 2023), 아버지-자녀 관계는 어머니-자녀 

관계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Cabrera et al., 2011),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맞벌이를 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의 주간 

양육이 확대되었고, 조부모는 시대적으로 부모에 비해 자율성을 지지 받은 경험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자녀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후속 연구에 제언하는 바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측정은 모두 자기보고식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모든 변인이 개인의 긍정적인 요인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정도보다 과도하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어머

니가 지각한 원부모의 양육은 양육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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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서만 측정된 변인이므로 정확

한 측정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해 더욱 객관적인 자료수집방법을 모색하여 추가하는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양육에 있어서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긍정심리자본이라는 변인을 채택하였으나 이것만이 어머니

의 양육태도에 온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최근 들

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 변인으로 제시되는 

그릿(Grit)이나 마인드셋(mindset) 등의 개념을 통해 어머니의 긍정성을 다각도로 

측정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자율성 지지에 관한 질적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어머

니가 지각하고 있는 원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삶의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머니 인터뷰를 통한 연구를 진행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상학 및 내러티브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개인이 원부모의 과보호 경험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느끼고 있는

지, 그로 인해 자신의 성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

고 살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개인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져 이를 후속 연구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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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안내문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본인의 아동기 시절 

받았던 양육 경험이 자신의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며, 이를 매개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은 문항에 해당하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뿐, 맞고 틀리거나 좋고 나쁨

이 없으므로, 본인에게 가장 잘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답을 하나만 골라 답해주시면 

됩니다. 문항을 읽은 후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솔직

하게 답변해주시고, 혹여나 선택에 대해 망설여지시더라도 누락없이 본인에게 가장 

잘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꼭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소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참여자의 정보는 특정 기

호와 숫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밀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및 유아기관의 관계자나 타인에게 절대 공유되지 않으

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통계법 제 33

조 비밀의 보호 의거)

◉ 한 문항이라도 누락되거나 중복체크(2개 이상의 답에 체크)하시면 여러분이 응

답한 모든 내용이 무효화 되므로 빠짐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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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구통계학적 문항

◉ 다음은 귀하와 자녀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세요. (자녀가 여럿일 경우, 만 3~5세

의 유아 중 한 명을 선정해주신 후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1. 자녀의 성별

  ① 남    ② 여

2. 자녀의 연령

  ① 만 3세    ② 만 4세    ③ 만 5세

3. 자녀의 출생순위

  ① 첫째 (외동 포함)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4. 어머니의 연령

  ① 만 25세 이하  ② 만 26~30세   ③ 만 31~35세   

  ④ 만 36~39세    ⑤ 만 40세 이상

5. 어머니의 최종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이상

6. 어머니의 취업 여부

  ① 전일제 취업   ② 시간제 취업   ③ 미취업

※ 이하의 문항들에서도 위에서 선정하신 자녀로 대입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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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원부모의 자율성지지 척도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해주셨다.

2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주셨다.

3

내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나의 부모님은 내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들어주시고 이해하고자 하셨

다.

4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해야 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다.

5 나의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인정해주셨다.

6
나의 부모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취미생활, 친

구관계 등)을 인정해 주셨다.

7
나의 부모님은 내가 꼭 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한 

한 들어주려고 노력하셨다.

8
나의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내 스

스로 해보도록 하셨다.

9
나의 부모님은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려고 

노력하셨다.

10
나의 부모님은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나의 생각

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다.

11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한 결정에 따른 결과를 직접 

경험하고 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

12
나의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부모님의 의견과 충고를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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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자기수용 척도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칭찬을 받으면 내가 더 귀중한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진다.

2
어떤 중요한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나는 가치 있

는 사람이다.

3

누가 나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나는 그것을 

내 행동이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

는다.

4
나는 사람들 중에는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

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5
내가 비록 큰 실수를 해서 실망이 되더라도 나 자

체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6
가끔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하

려고 한다.

7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에게 중요한 사

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한다.

8
나는 목표를 세울 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목표를 정한다.

9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를 잘하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서만 알 수 있다.

11
나는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는다.

12
남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13
나는 목표를 정할 때 내 가치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

14
어떤 일을 잘못하게 되면 내 가치가 떨어지게 된

다고 생각한다.

15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은 특별히 가치가 있는 사

람이다.

16
칭찬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나의 장점이 무엇

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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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스스

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8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19
내가 비난을 받거나 어떤 일을 잘못하게 되면 나 

스스로 나를 나쁘게 생각하게 된다.

20
한 인간으로서 나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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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긍정심리자본 척도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

2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

3 나는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4
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5 나는 어려운 일도 잘 처리할 수 있다.

6
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기대한

다.

7 나는 내 미래에 대해 항상 낙관적이다.

8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것이라고 기

대한다.

9 나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대체적으로 모든 일들의 결과가 좋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11 현재 나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12
현재 내가 처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13 현재 나는 가정에서 꽤 성공적이다.

14
현재 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다.

15 현재 나는 계획한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16
나는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빨리 회복하는 편이

다.

17
나는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도 회복하는데 오랜 시

간이 걸리지 않는다.

18
나는 대체적으로 힘든 일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견뎌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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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감정코칭 양육태도 척도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슬퍼할 때야말로 아이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좋은 기회다.

2 화는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감정이다.

3
아이가 슬퍼할 때가 바로 아이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

회다.

4
나는 아이가 슬퍼할 때, 아이를 슬프게 만든 것이 무엇

인지 찾아내도록 도와준다.

5
아이가 슬퍼할 때, 나는 내가 그 기분을 이해한다는 것

을 알려준다.

6 나는 우리 아이가 슬픔을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

7 아이가 슬퍼하는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8
아이가 슬퍼할 때, 나는 아이 옆에 앉아서 그 슬픔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9
아이가 슬퍼할 때,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아이가 알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다.

10
아이가 화낼 때야말로 아이와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1
아이가 화를 낼 때, 아이와 함께 그 기분을 느껴보려고 

노력한다.

12 나는 아이가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13 아이들이 때때로 분노를 느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14 아이가 화를 낼 때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15
아이가 화를 낼 때, 아이의 기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

하는 편이다.

16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이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17 아이가 분노를 표현하면 분노는 더욱 커진다.

18 아이의 분노는 중요하다.



- 80 -

19 아이도 화를 낼 권리가 있다.

20
아이가 화가 났을 때, 나는 무엇이 아이를 화나게 했는

지 꼭 찾아본다.

21
자신을 화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22
나는 아이가 화를 내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떳떳하게 표

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23
아이가 화가 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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